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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까?” 
청년세대의 고민에 산업통상부가 답하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2030 청년세대 31명과 토크콘서트 개최 -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AI‧반도체… 어디에 

기회가 있나요?”, “수도권, 취업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2030 청년세대의 

고민을 장관이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3일(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지타워에서 청년 

31명과 함께 ‘취업과 창업,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듣다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묻다 ▲지역, 창업, 재도전 가능한 사회를 논하다 등 3개 분야로 나눠 

2시간 동안 열렸으며, 청년 참가자들의 질문에 김정관 장관이 답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를 비롯해 총 849명이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출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 청년세대는 ‘미래 유망 산업 전망’(163명)과 ‘AI 시대 개인 역량 강화’ 

(78명)에 큰 관심을 보인 동시에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62명)에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창업 지원과 실패시 안전망 문제’(77명), ‘지역 일자리 부족’ 

(51명) 등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남겼다.

  김정관 장관은 “AI시대 급격한 변화에 따른 청년세대의 불안감에 공감

하지만, AI를 통해 산업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에 일자리뿐 아니라 

우리 산업과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하고, “AI 전환은 기술혁신과 

함께 사람에 대한 투자가 병행돼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AI 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평생 도전하고 싶은 산업이 

지역 곳곳에서 꽃 필 수 있도록 주거·문화·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년 

창업자들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청년세대의 생각과 고민이 정책에 더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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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30 청년세대 토크콘서트 개요

□ 개 요

 ㅇ 일시: 2025. 12. 23.(화) 13:00~15:00
 ㅇ 장소: 구로디지털단지 지타워 5층 킥스업(KICXUP) AI라운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ㅇ 참석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및 청년 참가자 31명
 ㅇ 주제: 2030 청년세대가 묻는 취업과 창업의 길, 
          그리고 한국 산업의 미래

□ 세부 계획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2:50 ▸참석자 사전 등록

13:00~13:05 (5’) ▸단체 기념 촬영

13:05~13:10 (5’) ▸김정관 장관 모두 발언

13:10~14:40 (90’)

 ①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듣다

 ②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묻다

 ③지역, 창업, 재도전 가능한 사회를 논하다

사회: 대변인

14:40~14:45 (5’) ▸김정관 장관 마무리 발언

14:45~15:00 (15’) ▸개인별 기념촬영 후 종료


